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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8. 합천인문학기행 

* 세부 행사일정은 각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2017.7.26. 목공예특강 2017.7.26.  팝업북특강 2017.8.3. 에디슨 과학특강 2017.8.9.  세계사특강 



사서가 추천하는 좋은 책    

      

  
 
 
 

방학독서교실 참여후기 

    첫날 책을 읽고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어서 좋았다. 두 번째 날 신화퍼즐을 만드는 게 
즐거웠고, 마지막 날 동화 뒷 이야기를  패러디한 
연극을 만들 수 있어 정말 재미있었다. 
 

                                            - 초등 3학년 심지민 - 

 

    그 전에는 독서하고 느낀 점을 잘 표현하지 못했었는데  
독서교실 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을 표현하고 실감나게 읽을 
수 있게 되고 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
어 좋았다. 독서교실을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 초등 4학년 임다경 - 

    독서교실 덕분에 많은 책을 알았고 더욱 더 독서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다. 독서를 많이 해야겠다.  만들기, 역사,  
연극이 아주 재미있었다.                - 초등 4학년 이윤지 - 

82년생  김지영 
 

조남주｜민음사｜2016 

 
                                     

 
    ‘2017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한 조남주 작가의 장편 
소설인 이 책은 30대 중반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이  
엄마인 여자 ‘김지영’의 어린 시절부터 결혼 생활까지  
자라면서 보고 느낀 성차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조 작가는 “책이 나오고 여러 감상평을 전해 듣고 나서 
이 소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독자들을 불편 
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불편 
한 이상 앞으로도 불편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수상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주인공인 김지영은 1982년에  부모님, 할머니, 언니,  
남동생이 있는 집에 둘째 딸로 태어나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다.  
이처럼 특별할 것 없는 삶 속에서 김지영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사는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차별, 불평등, 위협 등을 이야기한다.  
    남동생과 누나 남매의 차별, 사회생활을 통해 여자들이 수없이  
    보고 느끼는 성차별, 결혼과 육아를 통해 느끼는 성차별적 발언, 
            우울감, 불안감.  
               

                       소설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에피소드들은 무척이나 사실적이고 현재 일어 
                    나고 있는 일들이다. 조 작가는 “쓰면서 나도 
                    내 이야기 같은 부분이 많이 있고 생각해보니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속상했는데’ 
                    생각이 들면서 울컥하더라 ”라고 말했다. 
 
                      여성이 직면한 평범한 현실을 읽는 내내 불편 
                   함을 느꼈고 여자의 일생이 차별적이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에 가슴 아팠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익숙한 이 경험들에 이 시대 
                   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김지영들은 공감할 것 
                   이다. 책 속의 현실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과 
                   다르지 않기에 마음이 먹먹해진다. 
 
                      작가의 말 중에 “딸이 살아갈 세상은 내가 살아 
                   온 세상보다 더 나은 곳이 되어야 하고, 될 거라 
믿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상 모든 딸들이 더 
크고, 높고, 많은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란다.” 라는 말이 있다.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다면, 원래 그랬다고 받아들인다면,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 변화를 원한다면 용기를 내어 
말해야 할 것이다. 이 소설을 통해 성평등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9월 창녕역사기행  

     찾아가는 도서대출서비스 

도서관 이용안내 

09:00~20:00 09:00~22:00 09:00~22:00 07:00~23: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7:00~23:00 

09:00~17:00 09:00~17:00 09:00~17:00 07:0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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